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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17주차

가정예배지

장년용

[출애굽기 8:25-32]

안되는 건 안돼!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타협안을 제시하는 바로
25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그러나 모세는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

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집트 사

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27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
28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

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29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31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32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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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상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제사는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서 드리는 것이었습

니다. 즉, 백성은 이집트에서의 일상과 그곳의 문화에 젖어버린 삶의 방식을 잠시 

멈추고 광야로 나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는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교묘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집트 안에서 하거나(25

절), 그것이 싫다면 광야로 나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입니다(28절). 세상은 

마치 바로가 그랬듯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묘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 말씀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속삭임, 합리적인 타협

안에 속지 마세요. 상황이 안정되자 돌변했던 바로처럼,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제든 

돌변해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4 적용하기 

세상이 제시하는 타협안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세상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이거 먼저 하고 예배해도 늦지 않아’, ‘성경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해’, ‘교회 다닌다

고 유별나게 굴 것 없잖아’ 하는 속삭임은 당장은 솔깃하게 들리지만 결국 나를 무

너뜨리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①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에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익숙함과 편안함을 벗

어버리고 힘들더라도 결단하고 시작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② 삶의 예배에 집중하려는 내게 세상이 제시해오는 타협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끊어낼까요?

6 기도하기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②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무엇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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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17주차

가정예배지

아동용

[출애굽기 8:27-32]

다시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27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8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

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29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

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31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32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

다.

• 궁굼 사전

* 광야: 사람이 거의 없이 텅비고 넓은 들판

* 명심: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 두는 것

* 속임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꾀

* 강팍하다: 고집이 세고 성격이 까다롭다

• 말씀 씨앗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바로를 보시고 이집트에 파리 떼 재앙을 내리셨어

요. 바로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며 또 다시 기

도를 부탁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파리 떼를 없애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굳고 약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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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씀 새싹

말씀을 읽고 맞으면 0,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5 말씀 열매 

그림을 보며 재앙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

로의 고집스런 마음을 닮지 않기로 다짐하세요(서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바로는 재앙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

키지 않았어요.

6 기도하기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며 고집스럽게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